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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옛날에는 할망당 할망당 갔다오곡 했는데 어머니 산 때에 그 동동네 분이 아

기가 어서서 막 하도 공을 들이고 하난 어머님 하는 말이

야 느 삼매쳐그네 할망신디 와보라 삼매쳔 완 하난 세 번만 오라 안되켜 첫 번으론

안되켜 핸 세 번 왕 간 게 그 할망이 들어샀던 모양이라 들어사난 그 사람 아들이 성

젠가 세 성젠가 나실거라.

경핸 글로부터는 자손들 아기 엇어가민 당에 오라 옵서 오라 아기 낭 엇어져가도,

이디 와 그네 호꼼 공 드리라 할마님 굿 해영 공 드리라 막 아기를 못 난 사람도 와

서 공을 들이라 해서 이디 와서 수덕 봔 간 사람 많해여.

제주 삼읍 구좌관내에 제주시관내에 해서 와그네 공들여 간 사람도 많아서 이제 여

씨할마님은 이제 여리불도 삼신할마님이엔 한 거를 여씨할마님이다, .

게난 여산 땅에서 솟아난 여리불도 삼신할마님 경 해서 이 그거는 여씨할망이엔.

한 거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써 왔느냐면

옛날 강신숙이 오빠옌 한 어른이 하도당이 면수동에 있고 요쪽에 우리 큰당이 있,

고 한디 원척으론 이디 우리 좌정한 디가 첫 번에 좌정을 시겼고 사건 되가니까4.3

하도리 저 면수동 엿날엔 해병물이엔 했어 그디.

해병물해서 그디 요만하게 움막집 짓어네 궤 하나 놓고 할마님 머리 놓고 해서 옷

에 해다 걸고 아기 아파그네 자박자박 해가도 할마님신디 옷 행 왕 걸었단 아기 아파

가민 이 옷 앚다당 입어보라 괜찮은다 경 해네 그 옷을 입으믄 이제 키와네.

이때까지 하니까 본향에 자손들이 이제 뭐하고 이젠 또 나이 들어가고 노친네들은

찾아오건 다 가불고 게 다 돌아가셔 불고 또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 특혜로 해서, ,

이제도 더 해야될 건데 이제는 옛날 닮지 안해서 이 굿이나 뭐나 베랑 하는 데가 없

어 이 구좌 관내는.

경해서 하고 인간불도 할마님은 옥황상제 따님아긴디 옥황에서 이제 내려살 데에

절간에 천왕보살 지왕보살 인왕보살이엔 핸 보살이 게난 것이 여자인 모양이라 게난, .

성제를 맺어가지고 인간불도 할마님을 들어아잔,

혼착 손엔 번싱꽃 혼착 손은 환싱꽃 동창묵은 서백 남장수는 북하구 경해서 할마, , ,

님 맹질술장울 열두장출 호양매감칠 처녀물치게 입어그네 노각성 부연줄이렌 한건,

할마님 딸이 금주란 철쭉더레 내려사난 인간 생불 할망 느네들 꽃을 심궈보랜 저승할



마님하고 이승할마님하고 꽃을 심그난 이제 이승할망은 풀리는 외가지에 가지는 사만

오천육백가지를 벌여지난 널라그네 인간 생불 할마님으로 들어산 자손들 내와주곡,

이제 생불시겨 주곡 이제 열다섯 십오세 걸루와주라.

그래서 인간생불할마님으로 들어사고 저싱 할마님 꽃은 가지는 외가진디 불리가 사

만오천육백가지를 벌어지난 널라그네 저싱할망으로 들어상 아기들 생불을 주젠하민,

포태주젠 하민 석달만이 물로 피로 걸러불게 한건 유산시켜부는거.

유산시키고 열덜 과만춘삭 차그네 아기어멍이 아기돌앙 앚아지민 저싱할마님은 아

양삼싱 걸레구덕 삼싱 정포 정세 만경 느진거 벗든거 밧녁세 남녁세 피리리 밀리리

자는 정궤 누는 정궤를 불러줜

이제 저싱드레 돌앙가민 널랑 저싱에서 이 아기들을 거늘러라 저싱할망으로 들어.

산 거늘러랜 한디 임나라 임병서옌 한건 마누라 마누라 주는 임나라 임병서주게.

게난 임나라 임병서가 양반이 된 말을 타네 가는디 인간 할마님이 석자 수건 쓰고

아르란 작대기 둘로 짚언 가노랜 하난 이젠 임병서 하는 말이 남자에 대장부 가는 길

에 길을 갈람젠,

경핸 괘씸허댄 멍 하르방은 말탄 가부난 지도 내가 내온 자손인디 괘씸하댄 핸.

임나라 임병서 아들 장가 가게 되난 감매영봇줄에 딸 앗안 가난 할마님은 생불을 줬

어 생불을 주난 한달두달 열달 과만춘삭하민 생불시겨주카 부댄 하난 아니 시켜주난, ,

열두달까지 가난 아기어멍이 죽을 사경이 된 거 아니.

경 허나네 아차 임나라 임병서가 안될로구나 겐 이제 할마님신디 간 백보 베껫딜.

로 람지 패와난 도구리 엎어놘 이제 할마니 앞에 빌언 공구하십니다.

영 핸 저들르난 어떵하난 우리 동네 오줌내 지렁내 나는 할망신디 왕 공구하십니다

하난

난 임나라 임병서인디 우리 조부가 죽을 사경이 됐수댄 경핸 할마님 간보난 금상.

비단 한 이불 원앙비개 접비개 누어시난 북덕다리 옛날엔 북덕 뭐 해여그네 보리치.

가리 들렁 옛날 아기 날댄 해 났주게.

그디 핸 할마님이 옷을 벗언 간지 곤지 걸어둰 할마님 착 손으로 이래 저래 씬거

라 할마님 아기 젖줄을 견 열두 구문을 열어 할마님 생불을 시겨줍서 생불 시켜. .

줘 둰 할마님은 가분거라.

게난 아기난 보난 눈도 코도 엇인 아기라 겐 또 임나라 임병서가 가네 공구하십니.

다 할마님 넌 너 자손이 아깝고나 하난 우리 자손은 이제 마누라 주랜 핸 놔두난, . .

얽어진댄 얽어지고 틀어진댄 틀어지고 비틀어진댄 비틀어지고 자우라진댄.

옛날 말하민 숭덜 봐그네 패적도 내와불고 경 해났주게 경 허난 게민 할마님 우리.

애기만 잘 해주면 매꿀만이 매꾸쿠다 매울만이 매우쿠다 게서 할마님이 간 내련 은.

과세로 코 주쟁이를 쑤악하게 건드난 아기 봇줄을 열려 옥동자가 앚았구나.

게난 할마님아 나 기술이 좋댄해여도 할마님 기술만이 못내졈수다 할마님 머리 비.

엉 용광게 직신을 한마디인들 할마님 공을 다 갚을 수가 있수과.

사흘 아기나민 사흘 매영 할마님 궤 우트레 거려 놓구다 칠일 매우쿠다 삼칠일매.



할마님 나시 거려놓쿠다 해서 옛날엔 아기 나민 사흘만이 매도 해놓고 일주일 매도,

해놓고 이제 일주일 되면 또 매 놓고 하난 옛날엔 경해서 해났주.

경해신디 이제는 아기나민 나팔자 나곡 해서 했주마는 그때는 그렇게 해서 할마님.

이 경 해나난 임나라 임병서가 나도 기술 있주만은 할머니 기술을 당하지 못허쿠댄, .

할마님 공 들러일라 갚을 수가 없수댄 고맙습니다 영 핸 할마님 자손 이 마누라 준

거를 영허민 옛날엔 마누라 배송하젠 하면 사름차게 네 개 풍경 달고 이젠 구경 해여

그네 쌀도 놓고 모든거 다 놓주게.

놔그네 우리 저 행원 한때에 마누라 배송하는 걸 한 번 봐신디 상성주에도 하직합

니다 중성주에도 하직합니다 하성주에도 일문전도 하직햄수다 마누라님 이 자손 좋. . .

게 마누라 배숭 잘 해주난 고맙수다.

이제 터진 공방으로 해서 놓구다 영 해그네 말 한메 타네 감수다 영 해그네 할마. .

님 배숭 행 해놓고 경행 허곡 저승할마님은 아기들 그디 동용궁 할망인디 동용궁할.

망이 이제 탄생하난 한달 아방눈에 리나고 어멍눈에 싯지나고 해가난 거부랑이만

해연.

거부랑이만 하난 요왕 쇠철이 아들 불러다가 무쇠솔칵 채완 바당드레 던져분거라.

바당드레 던져부난 물아래 물우이 흔들망들 하단 무우남 상가지에 무쇠솔칵이 오른거

라 게난 금바랑소리가 그냥 나거든 그래서 그 조름에 가보니까 무쇠솔칵이 이신거라. .

게난 그 여자가 간 무쇠솔칵을 열령 보난 그 요왕황제국 딸이 이시나네 어째서 무쇠

솔칵 채왕 아방 한 살 두 살 세 살 났는데 아방 눈에 궐리나고 어멍 눈에 싯지나고

영 허난 거부랑이만 날래멍석 옛날엔 멍석해그네 날랭 놔두민 날래멍석 허친대로 해

서 조금 잡아네 무쇠솔칵 채완 물아래 던져뱄수다.

게난 요왕황제국으로 해여그네 무우남 상가지에 해영 무쇠솔칵 올려놘 이제 그디는

요왕황제국제를 치주게 요왕황제국제를 쳥 요왕황제국 따님애기 터진 공방으로 이제.

회선할 때는 그때는 저승할마님하고 같이 같이 곱을 갈라그네 저운국에 갑센 해그네. .

그땐 할망나시 옷도 핸 주고 그디 아기들 간 아기들 나시도 남자애기나 여자애기 나

민 영 놔그네 하고 지저냥 저 손수건이영 해그네 영 놔그네 그 할마님나시 잘 치성을

해사 아기들이 잘 큰다해여그네 경 한거주.


